
사회보장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 

국내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함의

|김은하|

국외 사회보장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규제

|김기태·신영규|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과 사회보장제도 내 한계

|양승엽|

사회보장 영역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순기능 및 위험성에 대한 검토

|김기태|

 이달의 초점



기획의 글 3

기획의 글(Foreword)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는 데 제도는 숨이 차다. 기술과 제도의 속

도 차이가 남기는 틈에 사회적 위험이 어른거린다. 인공지능이 불러오는 편익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이러

한 위험에 대한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202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학 교수

는 2024년 12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3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10~20%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공 영역 가운데 하나가 사회보장이다. 한국에서도 위기 가구 발

굴이나 일자리 소개와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을 활

용하면서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도 느리게나마 마련되고 있다. 2024년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영역에 대

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서는 세계 6위 수준의 기술 강국

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관련 규제, 특히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 

2025년 9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인공지능과 사회보장’이다. 이번 호에서는 네 개의 글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현황을 짚었다. 두 번째 글에서는 국외 사회보장 영역

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대표적 규제인 미국 바이든 정부 당시의 행정명령 14110을 소개했다. 

세 번째 글에서는 2024년 한국에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와 의의, 한계를 짚는다. 마지막 글에서

는 사회보장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순기능과 위험성을 살펴본 뒤 정책 제언을 시도한다.


